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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1950년에 사회보장 수혜자 한 사람을 16.5명의 근로자들이 세금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그 후 노령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근로자의 수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사회보장 수혜자 한 사람을 겨우 3.4명의 근로자가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즉 노령인구의 증가는 가속화되는 반면 근로자의 수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제국의 산아율은 어머니 일 인당 2명의 훨씬 밑도는 현상이기 때문에 노령인구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은 미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의 산아율은 어머니 일 인당 2.2이므로 이론상으로 인구의 감소는 없지만, 평균수명의 증가 때문에   비근로 노령층 대비 근로인구의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7월 1일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의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층은 3,630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인구의 12%에 해당합니다. 이런 노령층 인구는 연간 평균 35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통계에 의하면 85세 이상의 인구는 490만 명입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8,67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체인구의 21%입니다. 즉 2000년과 2050년 사이에 65세 이상의 인구증가는 147%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 베이비부머 인구 층이 2030년 한 해만해도 7,700만명이 은퇴할 것입니다. 이런 노령층의 인구증가가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닙니다.  2000년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가구의 순재산의 중간치는 $108,885이었는데 35세 층의 가구의 순재산 중간치는 겨우 $7,240이었습니다.  즉 노령층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재산은 노령층이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근로소득으로 생활하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의 인구현상을 극복하려면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도 사면을 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추방하기는 불가능함으로 그들을 사면하여 합법주민으로 만들면 지하임금도 표면화하여 정부의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여 영주권을 준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986년에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270만 명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1,300 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년간 50만 명의 불법입국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추산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로렌스 카틀리코프 (Lawrence Kotlikof)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은 년간 400만 내지 65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복지 수혜자와 그들을 지탱하는 근로자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기술인이나 지식인들 즉 과학자,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연구원, 들만을 선별해서 이민을 받아 드릴 것이 아니라 비기능인도 받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 기능인들은 군대나 공공서비스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민 신청자들도 받아드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사실 건설현장, 식당의 주방, 조경사업 노동자, 도로나 제방 정비 노동, 일반 보병 등 특기 없이도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직종이 많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시간당 임금은 $18가 넘습니다. 만일 주방에서 접시닦이와 버스보이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준다면 설렁탕 한 그릇에 $20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비기능 근로자들도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입법화하여 이민 문호를 더욱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끝
